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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그는 바울로처럼 변증적이며 관념적으로 추상화한 그리스도 

론이나 구원론을 전개하지 않고 역사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소박한 

민담적 서술법을 쓰고 있다.

이상의 비교에서 우리 주제와 관련하여 지적할 것이 하나 있다. 즉 

마르코는 바울로와는 다른 사회적 상황에 있으므로 바울로에 있어서 

총집약된 케리그마적 신학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에 있을 

뿐 아니라 의식적으로 그것과 거리를 두었다고 보인다. 마르코의 그 

런 입장은 역사의 예수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정 밑에서 볼 때 그에 의해 부각된 오클로스는 중요한 의미가 있 

다. 마르코시대의 유다계 그리스도인을 위시한 온 유다인들은 그 본 

토에서 추방되어 목자 없는 양떼처럼 홀어져 유랑길에 나서야 했다. 

마르코가 ‘오클로스’를 사용하는 데에는 이러한 역사적 상황이 자리 

하고 있다. 즉 마르코에서의 오클로스의 사용은 이러한 마르코의 역 

사적 상황에서 요청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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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르코복음에 나타난 오클로스의 성격

일반적인 순서로는 오클로스의 언어학적 개념을 밝히는 것으로 시 

작해야 할 것이나，여기서는 마르코복음에 등장한 오클로스의 성격 

을 찾는 작업을 우선한다. 그럼으로써 관례적 개념의 틀에 가두는 주 

관적 해석을 가능한 한 줄이려고 한다.

1) 오클로스의 성격

이하는 오클로스라는 개념을 사용한 군상(群像)들을 종합 분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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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예수가 가는 곳마다 언제나 그를 찾아 모이는 이들이 바로 오클로 

스이다 (마르 2, 4 • 4, 1 • 5, 21 • 5, 24 • 5, 31 • 8, 1 • 9, 20 ■ 9, 32 * 

10, 1 • 13, 3). 그중의 많은 경우에는 저들이 예수를 따르는 이유가 

명기되어 있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오클로스는 예수 활동의 배경이 

며，그의 대상으로 등장하는 ‘무조건적 추종자’로서 부각된다.

오클로스는 그 사회에서 정죄받은 이른바 ‘죄인’들이다. 특히 마 

르코는 오클로스라는 말을 처음 사용하면서 그들의 표본으로 ‘세리 

와 죄인’을 내세우며，율법주의자들이 예수가 저들과 식탁을 함께하 

는 것을 비판하는 장면을 연결시킴으로 저들은 부정 (不淨)한 이들로 

서 소외당한 계층임을 나타낸다(2, 3~17).

또 마르코에 있어서 오클로스는 제자(떠財버이와 구분하는 경우 

가 있으며 (8, 34 • 9, 14 • 10, 46 ), 제자들만 상대하고 제 을  가르침 

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도 있다(4, 36 • 6, 46 • 7, 17 • 7, 33). 이 

점에서 보면 오클로스보다 ‘제자’들을 우위에 둔 것으로 보인다. 그 

러나 이와 대조시켜 주목할 것은 마르코에서 제자들은 자주 맹렬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으나(특히 무지하다는 뜻에서 ), 오클로스는 

책망받는 예가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제자들의 사도권이 확립되었 

다는 사실을 전제할 때 중요한 요소이다. 한편 이와는 대조적으로 마 

태오，루가는 제자들에 대한 비판의 말씀을 과감하게 삭제 또는 미화 

했다.

마르코에서 오클로스는 예수를 적으로 삼고 공격 • 비판하는 ‘ 예 

루살렘’의 지도층과 대조됨으로써 반예루살렘적인 입장에 선 계층이 

며，그러한 점에서 볼 때 예수의 편에 섰음을 뚜렷이 한다(2, 4~6 • 

3, 2~21 • 4, 1 • 11，18 • 11，27-32). 이 시각에서 마르코가 오클로 

스로서 갈릴래아의 민중을 지칭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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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클로스는 지배층과 긴장관계에 있으며，집권자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다. 그러므로 집권자들은 저들의 분노를 되도록 피하려고 한 

다(11，18 • 11，32 • 12, 12 • 15, 8 • 15, 15). 따라서 지배층이 저들의 

힘을 빌리기 위해서는 저들을 매수하는 길밖에 없었다(예수를 처형 

할 때 오클로스를 동원하기 위해 저들에게 돈을 주었다고 하는데，이 

것은 저들의 저력을 말하는 동시에 저들은 하나의 가능성이지 필연 

성은 아님을 나타낸다).

2) 오클로스에 대한 예수의 행태

예수는 오클로스를 목자 없는 양처럼 불쌍히 여긴다(6, 34). ‘목자 

없는 양’이라는 표현은 구약에서 유래하는데，구약에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여 저들을 돌볼 책임을 진 지배층을 비판하는 전통과(가령 에 

제 34, 5) 야훼를 배신함으로써 방향을 잃은，저주받은 군중으로 비 

판하는 전통(열왕상 21，17)이 있다. 그런데 복음서에는 후자의 경 

우는 전혀 없다. 모세가'그의 후계자 선택을 위한 간구에서 “야훼의 

회중을 목자 없는 양떼처럼 버려두지 마십시오”(민수 27, 17)라고 

했는데，이런 관점에서 보면 마르코는 예수를 따르는 저 굶주린 오클 

로스를 지도자 없는 군중으로 보며 동시에 저들은 당시의 지배층에 

게 소외된 계층임을 암시하고 있다 하겠다.

예수는 오클로스들이 내 어머니와 형제들이라고 선언한다(3, 34). 

3장 34절은 “자기를 둘러 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시며 ”라는 서술 다음 

에 이런 선언을 굵!는데, 그 앞 32절의 “무리 (오클로스)가 그를 둘 

러앉았다가”라는 편집구를 통하여 마르코는 독자들로 하여금 저들 

이 바로 오클로스임을 알도록 한다. 이것은 혈연적 가족관계에서의 

탈출과 동시에 오클로스가 새로운 공동체 (가족)의 구성원이라는


